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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목적은 여고생 177명의 상태불안, 우울 및 회복탄력성 정도와 그 변수들 사이의 관계, 여고생의 회복

탄력성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을 살펴보는데 있다. 대상자의 상태불안은 평균 39.56±11.37점으로, 학교성적, 학교생활

만족 정도, 부모님의 양육태도 및 가정생활 만족 정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대상자의 우울은 평균 7.53±

8.52점으로, 교우관계, 학교생활 만족 정도, 부모님의 양육태도 및 가정생활 만족 정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대상자의 회복탄력성은 평균 98.36±17.76점으로, 학교성적과 부모님의 양육태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대상자의 회복탄력성은 상태불안, 우울과 각각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상태불안은 우울과 통계적

으로 유의한 양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여고생의 회복탄력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상태불안, 학교성적이 상인 경우

이었다. 본 연구결과는 여고생의 정서적 측면을 지지하기 위한 회복탄력성 강화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주제어 : 여고생, 상태불안, 우울, 회복탄력성, 학교성적

Abstract  This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survey state-anxiety, depression and resilience in  female 

high school students and to identify factors influencing resilience. Data were collected 177 female 

high school students. Data were analyzed using ANOVA, t-test, Scheffe’s test, Stepwise Regression 

Analysis,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The mean score of state-anxiety was 39.56±11.37. There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state-anxiety on variable such as academic achievement, 

satisfaction of school life, parental rearing attitudes, satisfaction of family life. The mean score of 

depression was 7.53±8.52. Ther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depression on variables 

such as relationship with school fellow, satisfaction of school life, parental rearing attitudes, 

satisfaction of family life. The mean score of resilience was 98.36±17.76. There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resilience on variables such as academic achievement, parental rearing 

attitudes, Resilience was negatively correlated with state-anxiety. Resilience was negatively correlated 

with depression. Self-esteem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depression. Factor influencing resilience 

were state-anxiety, high academic achievement, which explained 49.6%. Findings provide useful 

information for further studies in female high school students. Further research with careful sampling 

will be needed to enhance the resilience of male and female high school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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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과도한 입시경쟁에 따른 학업 

스트레스와 함께 가족, 친구, 학교생활과 관련하여 내적 

또는 외적 불안과 갈등을 경험하고 있으며, 일부 청소

년은 우울 증상과 자살 충동 등 적응 문제를 겪고 있다.

청소년들의 우울감 경험은 남학생이 24.1%, 여학생이 

35.1%, 자살 생각은 남학생이 9.3%, 여학생이 15.3%로

여학생에서 우울감과 자살생각이 더 높고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1]. 

세계보건기구(WHO)는 ‘청소년 건강보고서’에서

전세계 청소년들의 장애와 질병의 가장 큰 원인은 우울증

이며, 우울이 결국 자살로 이어져 청소년 사망률을 증가

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하였다[2]. 또한 한국청소년

지표조사에서도 심리건강영역에서 개인 내부 적응 심리

요인인 불안, 우울, 적대감에 대한 요인 중 우울감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3].

불안은 불쾌감과 걱정의 감정적인 부분과 회피행동, 

발한, 어지러움 등의 행동적, 신체적인 부분을 포함한다[4].

불안과 우울은 이어지는 측면이 있으며, 불안이 우울보다

먼저 나타나기도 하며[5], 특히 여고생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불안, 대인의존행동특성 및 학업

스트레스 등이다[6]. 

또한 불안과 우울은 여고생의 섭식행동과 소화능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므로 성장기 여고생의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서는 불안과 우울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7]. 

회복탄력성은 주어진 역경을 극복하고 열악한 환경

을 이겨내는 능력으로 자기조절능력, 긍정성, 대인관계

능력을 포함하는 개념이다[8,9]. 자기조절능력이란 스스로

감정을 이해하고 인식하는 능력으로 어려운 상황에 닥쳤

을 때 부정적 감정을 통제하면서 긍정적인 감정을 강화

시키는 것을 말한다. 긍정성은 긍정적 정서를 자신이 원

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가면서, 자신의 행복을 타인에게 

나눠주어 대인관계능력을 향상시키는 능력이다. 대인관계

능력은 강한 회복탄력성의 기반으로 원만한 인간관계를

형성한다[9].  따라서 중재 프로그램이나 교육을 통해 

여고생들의 회복탄력성을 증진시켜  정서적, 신체적 건강을 

저해하는 부정적 위험요인을 감소시키고, 긍정성을 강화 

시킬 수 있을 것이다.

회복탄력성은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비판적 사고, 

정서 및 감성 지능 등과 긍정적 관계를 나타내지만, 불안, 

우울, 학업, 스트레스 등과는 부정적 관계를 나타낸다

[10]. 최근의 회복탄력성에 대한 연구는 대상자가 주로  

유아, 대학생, 가족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성장기의 

후반기에 있는 여고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10-13]. 청소년은 장차 우리 미래 사회

구성의 인적 자원으로 이들의 심리적, 정서적 건강에 

관심이 요구된다. 그런데 우울이나 자살 충동 등 심리적,

정서적으로 여학생들이 남학생들보다 더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기[1] 때문에 여고생들의 상태불안과 우울에

영향을 주는 사회적, 심리적 요인에 대해 다각적인 방면

에서 탐색이 필요하다.  

여고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14]에서 회복탄력성이

심리적 안녕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고, 회복탄력성이 학업스트레스와 심리적 안정감 사이에

부분매개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그러므로 심리적 안정감

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불안과 우울이 회복탄력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해보는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교육과 상담을 통해 여고생의 상태불안과  

우울을 낮추고 회복탄력성을 강화시키기 위해 정서적, 

심리적 측면을 지지하는 것은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 

가는 이행기에 있는 여고생들의 정신적 건강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데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여고생들이

겪고 있는 상태불안, 우울 및 회복탄력성 정도와 이들 

사이의 상관관계를 조사하고 상태불안과 우울이 회복

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여고생들의 

정서적, 심리적 지지를 위한 중재 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1.2 연구목적

  1) 여고생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한다.

  2) 여고생의 상태불안, 우울 및 회복탄력성 정도를 

파악한다.

  3) 여고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상태불안, 우울 

및 회복탄력성의 차이를 파악한다.

  4) 여고생의 상태불안, 우울 및 회복탄력성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5) 여고생의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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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여고생의 상태불안, 우울 및 회복탄력성

정도를 파악하여 이들 간의 관계를 규명하고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대상자는 2021년 11월 1일부터 12월 10일

까지 M 시에 소재하고 있는 고등학교에서 여학생을 근접

모집단으로 편의 추출 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표본크기는

G*Power 3.1.9.7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본 연구에서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하는 경우 중간 정도 

효과 크기 .15, 예측 요인 12개, 유의 수준 .05에서

검정력 .85를 유지하기 위한 표본 크기는 157명으로 

산출되었으나 대상자 탈락률을 고려하여 187명을 표집 

하였다. 회수된 설문지 중 불충분한 자료 10부를 제외한

177명의 설문지를 통계처리에 사용하였다.

2.3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M 시에 소재한 두 개 고등학교의 장에게 

연구에 대한 허락을 받은 후 자료 수집을 진행하였다. 

연구에 자발적인 참여를 희망하는 대상자에게 연구

참여 동의서를 받고, 연구 목적과 진행 절차에 대해 설명

하였다. 설문 작성에는 15분 내외 소요 되였으며, 작성 후

바로 수거하였고 소정의 답례품을 지급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잠금장치가 있는 장과 보완 파일에 저장하여 본 

연구자 외에는 접근을 제한하였다. 설문지는 연구 종료 

시점에서 3년 간 보관한 후 파쇄 할 것이다. 

2.4 연구도구

2.4.1 상태불안

상태불안 척도는 Speilberger 등[15]이 개발한 

STAI(State-Trait Anxiety Inventory)를 Kim[16]이 

번안하여 사용한 20문항의 4단계 척도로 최저20점에서

최고 80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상태불안 정도가 

심한 것을 의미한다. 개발당시 Cronbach′s α는 .91이

었고, 본 연구에서는 .94이었다.

2.4.2 우울

우울 척도는 Beck 등[17]이 개발한 것을 Lee와 

Song[18]이 번안하여 사용한 21개 문항의 0∼3점 4단계

척도이다. 정서적, 인지적, 생리적 및 동기적 증상 영역을

포함해 우울의 심각도를 측정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9점 이하’ 정상, ‘10∼15점’ 경한 우울, ‘16∼23점’ 중한

우울, ‘24∼63점’ 심한 우울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Lee와 Song[17]의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84,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93이었다.

2.4.3 회복탄력성

회복탄력성 척도는 Kim 등[19]이 한국의 중·고등

학생과 대학생을 상대로 개발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27

문항 5단계 척도로 최저 27점에서 최고 135점까지

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회복탄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Kim 등[19]의 연구에서 Cronbach’s ⍺는 .92이었고, 

본 연구에서Cronbach’s ⍺는 .95이었다.

  

2.5 자료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8.0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로, 상태불안, 우울 및

회복탄력성 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로 구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상태불안, 우울 및 회복탄력성 의 수준을 

조사하기 위하여 ANOVA 및 t-test, 사후 검정은 

Scheffe’s test, 상태불안, 우울 및 회복탄력성 사이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회복

탄력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Stepwise Regression Analysis를 이용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 참여한 177명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살펴보면, 학년은 3학년이 73명(41.2%)로 가장 많았고, 

1학년 72명(40.7%), 2학년 32명(18.1%) 순이었다.

학교성적은 ‘중’이 121명(68.4%)로 가장 많았고, ‘상’ 

42명(23.7%), ‘하’ 14명(7.9%) 순이었는데, ‘상’, ‘중’, 

‘하’ 구분은 대상자 자신의 주관적인 평가에 의한 것이

었다. 교우관계는 좋은 경우는 174명(98.9%)으로 대부분

이었으며, 학교폭력 경험은 있는 경우가 2명(1.1%), 

학교생활에 대해 만족하는 경우가 150명(89.3%)이었다.

BMI는 평균 19.87±2.35였으며, 가족 상황은 양친인 

경우가 160명(90.4%)로 대부분이었고, 가족 수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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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인 경우가 143명(81.3%)로 가장 많았고, ‘상’인

경우가 27명(15.3%), ‘하’인 경우는 6명(3.4%) 순이었다.

부모님의 양육태도는 수용적인 경우가 103명(58.2%)로

가장 많았고, 매우 수용적인 경우가 64명(36.2%), 엄격한

경우가 10명(5.6%) 순이었으며, 가정생활에 대해 만족

하는 경우는 173명(98.3%)이었다(Table 1). 

3.2 대상자의 상태불안, 우울 및 회복탄력성 정도

대상자의 상태불안은 80점 만점에 평균 39.56±

11.37점, 우울은 63점 만점에 7.53±8.52점, 회복탄력성

은 135점 만점에 평균 98.36±17.76점이었다(Table 2).

  

3.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상태불안, 우울 및 

회복탄력성 차이

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상태불안은

학교성적, 학교생활 만족도, 부모님의 양육태도, 가정생활

만족도 정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성적에 따른 상태불안은 통계적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F=4.066, p<.05), 학교생활

만족도에 따른 상태불안은 만족하지 않는 경우(M=47.

33)가 만족하는 경우(M=38.23)보다 통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t=-3.308, p<.01). 부모님의 양육태도에 따른 

상태불안은 사후검정 결과, 엄격한 경우(M=47.20)가 

매우 수용적인 경우(M=35.75)보다 상태불안이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F=7.344, p<.01). 가정생활 만족도에

따른 상태불안은 만족하지 않는 경우(M=60.33)가 만족

하는 경우(M=39.13)보다 통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t=-3.290, p<.01)(Table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우울은 교우관계, 학교

생활 만족도, 부모님의 양육태도, 가정생활 만족도 정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우관계에 따른 우울은 나쁜 경우(M=23.5)가 좋은 경우

(M=7.29)보다 통계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t=-2.723,

p<.01), 학교생활 만족도에 따른 우울은 만족하지 않는 

경우(M=13.88)가 만족하는 경우(M=6.51)보다 통계적

으로 높았다(t=-3.561, p<.001). 부모님의 양육태도에 

따른 우울은 사후검정 결과, 엄격한 경우(M=17.90)가 

우울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8.888, p<.001). 

가정생활 만족도에 따른 우울은 만족하지 않는 경우

(M=28.67)가 만족하는 경우(M=7.01)보다 통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t=-4.692, p<.001)(Table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회복탄력성은 학교

성적, 학교생활 만족도, 부모님의 양육태도에 따라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성적에

따른 회복탄력성은 사후검정 결과, 성적이 ‘상’인 경우

(M=107.66)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F=8.055, p<.001),

학교생활 만족도에 따른 회복탄력성은 만족하는 경우

(M=99.74)가 만족하지 않는 경우(M=90.47)보다 통계

적으로 높게 나타났다(t=1.977, p<.05). 부모님의 양육

태도에 따른 회복탄력성은 사후검정 결과, 매우 수용적인

경우(M=102.84)가 엄격한 경우(M=88.67)보다 회복

탄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4.028, p<.05)(Table 3).

3.4 대상자의 상태불안, 우울 및 회복탄력성과의 

상관관계

회복탄력성은 상태불안(r=-0.714, p<.001), 우울

(r=-0.422, p<.001)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상관

관계를 보였으며, 상태불안은 우울(r=0.578, p<.001)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Table 4).

3.5 회복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상자의 회복탄력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일반적 특성 중 회복탄력성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학교성적, 학교생활 만족도, 

부모님의 양육태도와 회복탄력성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상태불안, 우울을 독립변수로 하여 단계적 회귀

분석을 하였다. 이 중 일반적 특성 변수는 더미변수로 

처리해 분석하였다. 

회복탄력성에 대한 단계적 다중회귀분석의 기본가정과

다중공선성 진단을 한 결과, Durbin-Watson이 2.041

이었으며, 다중공선성을 검정한 결과 공차한계(tolerance)

는 0.1이상으로 나타났고, 분산팽창인자(VIF)는 10

미만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

했다. 그러므로 단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하기 위한 

기본가정은 충족되었다.

단계적 회귀분석 결과, 회복탄력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상태불안(β=-0.654, p<.001), 학교성적이 ‘상’인

경우(β=0.137, p<.05)이었다. 독립변수들의 상대적인 

영향력은 상태불안, 학교성적 순이었다. 

추정된 회귀모형의 적합도에 대한 F통계량은 

134.199(p<.001)로 매우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49.6%인 것으로 나타났다(Table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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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177)

Variables Categories N(%) M±SD

Grade

1st 72(40.7)

2nd 32(18.1)

3rd 73(41.2)

Academic achievement

High 42(23.7)

Middle 121(68.4)

Low 14(7.9)

Relationship with school fellow
Good 174(98.9)

Poor 2(1.1)

School violence experienced
Yes 2(1.1)

No 175(98.9)

Satisfaction of school life
Satisfied 150(89.3)

Dissatisfied 18(10.7)

BMI

Underweight(<18.5) 53(31.9)

19.87±2.35
Normal(18.5∼22.9) 100(60.2)

Overweight(23∼24.9) 8(4.8)

Obesity(≥25) 5(3.0)

Parents status
Two parents 160(90.4)

Single parents/none 17(9.6)

Perceived family income

High 27(15.3)

Middle 143(81.3)

Low 6(3.4)

Parental rearing attitudes

Very acceptable 64(36.2)

Acceptable 103(58.2)

Strict 10(5.6)

Satisfaction of family life
Satisfied 173(98.3)

Dissatisfied 3(1.7)

Table 2. Level of State-Anxiety, Depression and Resilience of Subjects                        (N=177)

Variables Mean±SD Min Max

State-Anxiety 39.56±11.37 20 69 

Depression 7.53±8.52 0 44 

Resilience 98.36±17.76 60 135   

Table 3. Levels of State-anxiety, Depression and Resilience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177)

Variables Categories
State-Anxiety Depression Resilience

M±SD t or F(p) M±SD t or F(p) M±SD t or F(p)

Grade

1st 39.90±11.04

0.054

(.948)

6.38±8.25

2.374

(.096)

97.01±18.13

1.965

(.143)
2nd 39.30±10.55 6.11±7.61 94.59±12.73

3rd 39.33±12.14 9.26±8.95 101.40±19.04

Academic achievement

Higha 34.13±13.43

4.066*

(.019)

6.31±9.50

1.672

(.191)

107.66±20.43
8.055**

(<.001)

a>b,c

Middleb 41.08±10.15 7.57±8.23 95.57±15.55

Lowc 42.21±10.76 11.80±6.83 94.08±18.68

Relationship with school 

fellow

Good 39.43±11.27
-

7.29±8.39
-2.723**

(.007)

98.57±17.80
1.351

(.179)
Poor 62.00 23.50±2.12 81.5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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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heffe’s test, *p<.05, **p<.01ߪ

Table 4. Correlations among State-anxiety, Depression and Resilience of Subjects               (N=177)

Variables
Resilience State-Anxiety Depression

r(p) r(p) r(p)

Resilience 1 -.714(<.001) -.422(<.001)

State-Anxiety 1 .578(<.001)

Depression 1

Table 5. Influencing Factor of Resilience                                                      (N=177)

b s.e β t p R2

(Constants) 137.431 4.198 　 32.739 <.001

State-Anxiety -1.023 0.098 -0.654 -10.477 <.001 .486

High Academic achievement 5.455 2.482 0.137 2.198 .030 .503

F= 134.199 (p<.001), Adj R2=.496

4. 논의

본 연구는 여고생의 상태불안, 우울 및 회복탄력성  

정도를 조사하고 이들 간의 상관관계를 규명하여 여고생

의 회복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함으로써, 

여고생의 정서적, 심리적인 상태를 이해하고 대상자의 

개별적 요구에 맞는 교육 및 상담을 제공하기 위한 중재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 대상자의 상태불안 수준은  39.56±11.37점

(범위:20∼80)으로, 이는 임부를 대상으로 같은 도구를 

사용한 선행연구[20]에서의 39.59점과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같은 도구를 사용한 연구는

충분하지 않아 비교하기가 어려웠다. 향후 일반 여고생이

아닌 상담이나 집단검진에서 스크리닝 된 고위험 여고생

을 대상으로 한 상태불안에 관한 비교연구도 필요하다. 

School violence 

experienced

Yes 38.00±7.07
-0.195

(.846)

15.00±.00
1.250

(.213)

81.00±25.46
-1.394

(.165)No 39.58±11.42 7.43±8.53 98.56±17.66

Satisfaction of school life
Satisfied 38.23±10.67

-3.308**

(.001)

6.51±7.62
-3.561**

(<.001)

99.74±17.67
1.977*

(.049)
Dissatisfied 47.33±13.59 13.88±11.05 90.47±13.01

BMI

Underweight 39.14±12.12

0.826

(.482)

8.25±9.86

0.774

(.510)

100.14±17.70

0.319

(.812)

Normal 39.11±10.96 6.63±7.67 97.51±17.70

Overweight 42.63±13.48 10.71±7.36 95.57±6.24

Odesity 46.20±10.35 7.67±6.03 97.00±16.08

Parents status
Two parents 39.53±11.07

-0.116

(.908)

7.29±8.07
-1.195

(.234)

98.04±17.82
-0.784

(.434)
Single parents/none 39.88±14.40 10.23±12.70 101.93±17.33

Perceived family income

High 37.15±13.10

0.909

(.405)

8.36±11.91

0.418

(.659)

102.27±23.11

0.739

(.479)
Middle 39.86±11.09 7.24±7.90 97.65±16.71

Low 43.40±11.01 10.20±8.58 97.60±17.74

Parental rearing attitudes

Very acceptablea 35.75±11.92
7.344**

(.001)

a<c

6.29±7.88
8.888**

(<.001)

a,b<c

102.84±19.06
4.028*

(.020)

c<a

Acceptableb 41.20±9.97 7.15±8.24 96.45±16.59

Strictc 47.20±14.23 17.90±8.32 88.67±14.87

Satisfaction of family life
Satisfied 39.13±11.05

-3.290**

(.001)

7.01±7.82
-4.692**

(<.001)

98.63±17.80
1.079

(.282)Dissatisfied 60.33±12.50 28.67±13.43 85.00±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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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결과에서 대상자의 상태불안이 비교적 낮게

나타난 것은 연구 대상자들이 고위험군이 아니었기 때문

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상태불안 정도는 

최소 20점, 최대 69점으로 개인에 따라 큰 차이를 보여 

여고생의 상태불안을 낮추기 위해 대상자에게 맞는

개별적인 상담 및 지지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는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중 상태불안은 

학교성적, 학교생활 만족도, 부모님의 양육태도, 가정생활

만족도 정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학년에 따라 상태불안이 차이를 보이지 

않은 이유는 3학년의 경우는 수능을 마친 이후에 측정

하였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여고생의 상태불안이 부모님

의 양육태도가 엄격한 경우와 가정생활에 만족하지 않는

학생들이 통계적으로 높게 나타난 것은 가정에서 부모님

과의 관계가 중요한 요인임을 보여줌으로 부모에게 부모

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대학생을 대상으로 상태불안을 

연구한 선행연구[21]에서 상태불안이 높은 학생이 대학

생활적응 점수가 낮게 나타났다. 그러므로 향후 대학생이

되는 이행기에 놓인 여고생들에게 부정적인 정서에 

영향을 미치는 상태불안을 낮추기 위한지지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여고생의 우울(점수범위: 0∼63점)

정도는 7.53점으로 정상 범위(정상 범위:0∼9점) 내였

으나 최소 0점, 최대 44점으로 개인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고, 정상군 69.2%, 우울군 30.8%로 나타났다. 

우울군 중 심한 우울 수준의 학생이 6.9%로 우울 정도가

높은 학생들을 찾아내서 필요한 정서적, 심리적 지지를 

위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같은 측정도구를 사용한 

선행연구[22]에서 여고생들의 우울은 10.41점 이었고, 

정상군 53.3%, 우울군 46.7%, 우울군중 심한 우울

수준의 학생이 7.9%로 우울군이 본 연구에서 보다는 

다소 높았다. 최근 여고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23]에서는

정상군 78.8%, 우울군 21.2%로 우울군이 본 연구에서 

보다는 다소 낮았는데 본 연구와 다른 우울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중 우울은 교우

관계, 학교생활 만족도, 부모님의 양육태도, 가정생활 

만족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특히 

학교생활 만족도, 부모님의 양육태도, 가정생활 만족 정도

이 세 요인은 상태불안과 우울에 공히 영향을 주는 요인

임을 보여주었다. Bae[23] 등의 연구에서도 학업성적이 

낮을수록, 교우관계가 좋지 않다는 군에서, 학교생활에 

만족하지 않는다는 군에서 우울수준의 분포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또 여고생의 우울에 대한 선행연구[7]에서는 정상군에

비해 우울군에서 아침 결식률이 높고, 골고루 구성된 식

사를 선호하는 비율이 낮았으며, 흡연을 경험한 비율이 

높았고, 자신의 체형이 정상이라고 인식하는 비율이 낮

았고, 과체중 이상이라고 인식하는 비율이 높았다. 전세계

청소년들의 장애와 질병의 가장 큰 원인은 우울증이며, 

우울이 결국 자살로 이어져 청소년 사망률을 증가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2] 청소년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서 반복 연구의 필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회복탄력성(범위:27∼135점) 

정도는 98.36점 이었고 최소 60점, 최대 135점으로 개인

에 따라 큰 차이를 나타냈다. 이는 중고등학생을 대상

으로 같은 측정도구를 사용한 최근 선행연구[24]에서의 

93.69점과 유사한 결과였다. 

일반적 특성 중 회복탄력성은 학교성적, 학교생활

만족도, 부모님의 양육태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Kim 등[25]의

연구에서 회복탄력성이 진로결정 스트레스, 진로준비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가족건강성의 매개효과가 나타

났는데, 본 연구결과의 부모님의 양육태도가 매우 수용

적인 경우와 Kim 등[25]의 연구에서 가족건강성과는 

비슷한 맥락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부모님의 양육

태도 요인은 상태불안, 우울 및 회복탄력성에 각각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12]에서 사이코

드라마를 집단프로그램으로 활용한 실험군에서 회복

탄력성에 긍정적 효과가 있었다. 여고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14]에서는 회복탄력성이 비록 제어나 통제할 수 

없는 학업스트레스 상황이라 할지라도 학업스트레스와 

심리적 안녕감 사이의 완충작용과 더 나아가 심리적

안녕감을 증강시킬 수 있는 긍정적 매개작용을 한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 여고생 회복탄력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상태불안, 학교성적이 ‘상’인 경우 이었다. 독립변수들의 

상대적인 영향력은 상태불안, 학교성적 순이었다. 이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25]에서 회복탄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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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높을수록 진로결정스트레스가 낮고, 진로결정스트레

스가 낮을수록 진로준비행동이 높게 나타난 것과 여고

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14]에서 회복탄력성이 높을수록 

학업스트레스가 낮게 나온 것과 유사한 결과이다. 이는 

여고생들에게 맞는 회복탄력성 증진프로그램을 개발하

고자 할 때는 상태불안을 낮추는 프로그램도 포함되어

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회복탄력성은 상태불안, 우울

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는데, 우울의 귀결이 결국 자살로 이어져 청소년 

사망률을 증가시키는 요인[2]이기 때문에 여고생 및 청

소년들의 심리적, 정서적 지지를 시킬 수 있는 회복탄

력성을 강화시키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적용이 시급

하다. 

본 연구는 두 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여고생만을 

대상으로 하여 회복탄력성과 영향요인을 파악하고자 

한 횡단적 조사연구로서 연구결과의 일반화 및 변화의 

양상을 파악하는 데 제한점이 있다. 연구결과 여고생들

의 회복탄력성은 대상자간 차이도 크고, 상태불안, 학교

성적 순으로 유의한 회복탄력성 영향요인임을 밝힘으

로써, 향후 여고생의 정서적, 심리적 지지를 위한 중재 

프로그램 개발의 근거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를 기반으로 교사는 여고생의 심리적, 정서적 

및 사회적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상태불안, 우울 수준을 

낮추기 위한 중재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앞으로 다양

한 지역에서, 정상과 고위험 청소년을 대상으로 반복 

연구를 진행하여, 이행기 과정에 있는 청소년의 정체성 

형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여고생의 회복탄력성 정도를 파악하고 회

복탄력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확인하고

자 시행되었다. 본 연구에서 여고생의 회복탄력성은 학

교성적과 부모님의 양육태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

였다. 여고생의 회복탄력성은 상태불안, 우울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고, 회복탄력성과 관련된 독립변수들의 

상대적인 영향력은 상태불안, 학교성적이 ‘상’인 경우이

었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여고생의 회복탄력성을 강

화시키기 위해 이들 변수를 고려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

발하고 적용하여, 향후 여고생의 심리적, 정서적 지지 

및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2개 고등학교의 여고생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나, 추후 여러 지역의 대상자로 확대하고, 중

학생부터 대학생에 이르기까지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고자 하는 종단적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여고생을 근접 모집단으로 편의 

추출하였지만 상담 및 심리 검사에서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 여고생의 상태불안, 우울 및 회복

탄력성에 유의한 공통 영향 요인으로 부모의 양육태도가

확인되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자녀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효과 평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REFERENCES

[1] Statistics. (2019). 2019 Regular Assessment 

Report. 

[2] WHO. (2014). Health for the world’s adolescents 

report. GENEVA.   

[3] Korea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2010). 

Korean Youth Indicators Survey. 

[4] J. Battle. (1978). Relationship between Self-Esteem

and Depression. Psychological Report, 42(3), 745-6.

DOI : 10.2466/pr0.1978.42.3.745

[5] K. S. Dobson. (1985). The Relationship between 

Anxietyand Depression. Clinical Psychology 

Review, 5(4), 307-324. 

DOI : 10.1016/0272-7358(85)90010-8

[6] H. Y. Lee. (2017). Causal Model of Depression in 

Female High School Students. Doctoral degree,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7] S. Shin, K. N. Kwon, E. Lee &  H. Joung. (2015). 

Relationship between Anxiety and Depression 

Status and Dietary Behaviors of High School Girl.  

The Korean Journal of Public Health, 52(1), 

21-31.

[8] A.  S. Masten. (2001). Ordinary magic: resilience 

process in development. American Psychologist, 5

6, 227-238.

https://psycnet.apa.org/doi/10.1037/0003-066X.5

6.3.227

[9] J. H. Kim.  (2011). Resilience: A pleasant secret to 

turning trials into luck.  Seoul: Wisdomhouse.

[10] E. K. Ahn. (2019). The Trends of the Research on 

Resilience in Korean Nursing Students – 

Perspectives Convergence. Journal of the Korea 



여고생의 회복탄력성 영향요인에 대한 탐색적 연구 433

Convergence Society, 10(5), 397-405.

DOI : 10.15207/JKCS.2019.10.5.397

[11] M. A. Lee, & J. H. Park. (2017). A Study on 

Resilience Experience of Young Children‘s Free 

Play in the Forest. Journal of Parent Education, 

9(4), 253-272. 

[12] H. S. Kang, S. S. Lee & S. H. Cho. (2021). The 

Effect of a Group Program for Improving the 

Resilience of College Students: Focusing on 

Psychodrama. Journal of Social Science, 32(1), 

61-74. 

DOI : 10.16881/jss.2021.01.32.1.61

[13] W. R. Saltzman.  (2016). The focus family resilienc

eprogram: an innovative family intervention for tr

auma and loss. Family Process, 55, 647-659. 

DOI : 10.1111/famp.12250

[14] K. H. Choo. (2015). Mediation Effects of Resilience

between Academic Stress and  Among Korean

Female High School Students. Master’s thesis,

Kyungsung University. 

DOI : 10.17485/ijst/2015/v8iS7/70446

[15] C. D. Spielberger, R. L. Gorsuch, & R. E. Lushene. 

(1970). Manual for the state – trait anxiety 

inventory. CA: California Consulting Psychologist 

press.

[16] J. T. Kim. (1978). The Relationship of Trait 

Anxiety and the Sociality.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rea University.

[17] A. T. Beck, C. H. Ward, M. Mendelson, J .Mock & 

J. Erbaugh. (1961). An inventory for measuring 

depression. Arch Gen Psychiatry, 4, 45-52.

DOI : 10.1001/archpsyc.1961.01710120031004 

[18] Y. H. Lee & J. Y. Song. (1991). A Study of the 

Reliability and the Validity of the BDI, SDS, and 

MMPI-D Scales.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10(1), 98-113.

https://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

deId=NODE06370621

[19] J. H. Kim, W. Y. Shin & M. G. Kim. (2009). 

Developing Measures of Resilience for Korean 

Adolescents and Testing Cross, Convergent, and 

Discriminant Validity. Studies on Korean Youth, 

20(4), 105-131.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

eId=NODE01288607

[20] R. H. Hwang. (2020). Effects of Sense of 

Self-Control and Depression on Pregnant 

Women’s State-Anxiety.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8(3), 207-215. 

DOI : 10.14400/JDC.2017.15.10.1

[21] D. H. Han, H. S. Kim & S. H. Jang. (2018). 

The Effect of Depression, Trait Anxiety, Social Sup

port and Adult Attachment on Life Adjustment inC

olleg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Wellness,  

13(1),  73-88.

DOI : 10.21097/ksw.2018.02.13.1.73 73

[22] E. Lee, & R. Ma. (2018). The Relationships 

between smartphone Addiction, Sleep Time and 

Depression in Female High School Students. 

Asia-pacific Journal ofMultimedia Services Conve

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18(4), 

533-542.

DOI : 10.21742/AJMAHS.2018.04.61

[23] J. S. Bae & J. H.  Choi. (2020). Relationship 

Between Academic Stress and Depression Symptoms 

Among   Fema l e   H i gh   S c hoo l   S t ud ent s .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1(12), 547-557.

DOI : 10.5762/KAIS.2020.21.12.547

[24] G. S. Jeong, & B. K. Chung. (2017). Mediation Effect

of Resilienc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Voluntary

Work and Wellbeing of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Journal of Emotional & Behavioral Disorder,

33(1), 163-178.

[25] E. S. Kim & H. Y. Jang. (2020). A study on  

the effect of resilience on the high school students 

career decision-making stress and career preparati 

on behavior:The mediation effect of family strength. 

Counseling Psychology Education Welfare, l7(4), 

141-155. 

DOI : 10.20496/cpew.2020.7.4.141

황 란 희(Ran-Hee Hwang)              [정회원]

․ 1983년 2월 : 전남대학교 간호학과

(간호학학사)

․ 1985년 8월 : 전남대학교 간호학과

(간호학석사)

․ 2001년 2월 : 경희대학교 간호학과

(간호학박사)

․ 1997년 3월 ∼ 현재 : 광주여자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 관심분야 : 여성건강간호

․ E-Mail : rhhwang@kwu.ac.kr


